
채소지 

채소를 알고 기록하는 곳
 
똑같은 채소라도, 농부마다 수많은 채소의 맛이 있습니다. 채소지에는 
채소를 키우는 농부의 삶과 농사 이야기를 담습니다.

흙과 풀과 벌레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,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하
나의 숲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. 그곳에, 그 숲에서 자라나 지금 
가장 맛있는 채소가 있습니다.

그 농부만의 특별한 채소 맛을 전합니다.

첫 번째 이야기
자연재배 밤 농부의 사계절

두 번째 이야기
관계 속에서 짓는 농사, 자연재배 

세 번째 이야기
지금 가장 맛있는 채소, 12월의 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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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 손님들 사이에서 마르쉐@의 시그니처가 된 밤아저씨의 밤. 여러말 없이 ‘잡솨봐~’ 한마디에 
오독오독달콤고소한 아저씨의 자연재배 알밤을 맛보고 나면 다시 찾아올 수 밖에 없다. 

산속에서 오롯이 혼자 일하시는 농부님을 도우려 몇 해 전 밤 농장을 찾았을 때, 활짝 웃으며 서
울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은 처음이라며 반겨주시던 우제송 농부님.  자연 그대로
의 산 구비구비 심겨진 밤나무를 따라 비탈을 타며 밤을 주웠던 그날. 허리를 펼라 치면 폭신한 
낙엽 위에서 짙푸른 수풀 사이에서 돌 틈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붉그레한 햇밤들이 반짝 빛났다. 
햇살 아래 송이송이 벌어진 햇밤들이 탐스러웠던 가을 오후를 기억하며, 매년 밤이 열리는 계절이
면 밤아저씨의 농장이 궁금했다. 

떨어지자 마자 벌레와 동물들이 먹는 햇밤을 미처 손이 없어 늘 반은 못줍는다는 밤아저씨의 밤 
산을 4년만에 다시 찾았다. 

가을로 들어선 9월 말, 
일찌감치 밤아저씨를 만나고 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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밤아저씨
세 번째 이야기

지금 가장 맛있는 채소, 12월

밤
 
밤 품종 수십가지 있지만 나는 몇 안된다. 좋은 
거 나오면 심어보긴 한다. 시험해보는 것. 남이 
좋다는 것과 내 기준은 다르니까 실험해본다. 시
중에서 좋다는 것을 여러 가지를 심어봤는데, 농
사 짓다보니 그 중에서 좋은 걸 알게 됐다. 지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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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르쉐 가지고 다니는 대보 품종이 제일 좋더라. 
맛도 있고 벌레도 덜 타고 인물도 좋고. 여러가지 
면에서 좋다. 관행으로 하면 더 크게도 키운다. 
한국 산림과학원에서 교배해서 만든 종자다. 옛날 
박정희때 일본 품종을 많이 보급했었다. 옛날에는 
일본이 밤을 많이 먹으니 수출을 많이 했는데, 품
값 때문에 중국으로 넘어갔다. 예전에는 손질에 
품값이 비싸니 개성공단에서 까서 오기도 했다. 

올해는 밤 수확이 굉장히 늦어졌다.  9월 말이면 
작년 같으면 한참 달렸을 때인데, 올해는 많이 늦
다. 좀 덜 달리기도 했고, 익는 속도도 늦고. 환경, 
날씨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. 매년 다르다. 

햇밤은 숙성을 시켜서 먹는다. 밤의 탄수화물이 
변화해서 영하 2도에서 냉동을 해서 보관해야 맛
있게 숙성이 된다. 저장할 수록 당도가 올라간다. 
저온 숙성해서 2주쯤 지나면 맛이 들기 시작하
고 1달쯤 지나면 맛이 올라오면서 2달쯤 되면 맛
이 거의 완성된다고 보면 된다. 그러다 겨울 지나 
봄이 되면 씨앗이 되려는 자연의 기운이 몰리는 
건지, 수준을 모아서 좀 더 촉촉해지고 맛있어 
진다. 그러니까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수확한 올
해 햇밤은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다. 올겨울에 맛
있는 햇밤 맛을 꼭 보시길! 


